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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를 북돋아준 학보사의 헬싱키 취재 

나는 현재 대학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1년간 휴학 

중이다.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았던 새내기의 옷을 

벗고 사회 초년생이라는 다음 단계를 어깨너머로 

지켜보는 시점이다. 처음 대학 캠퍼스에 발을 내디

뎠던 5월이 잊히지 않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

을 했던 1학년 1학기, 과 동아리 총회에 참석하기 위

해 처음 학교에 갔던 날이 기억난다. 정문에서 보이

는 캠퍼스는 아름답다 못해 웅장했고, 연신 두리번

거리며 학교로 들어섰다. ‘내가 진짜 여기 학생이라

고?’

대학 생활은 과분함을 꼭꼭 씹어 삼켜 ‘내 것’으로 만

드는 시간이었다. 학교에는 온갖 프로젝트를 추진

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단기로 식당을 운영하는 동

생,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더니 방송에 출연한 동아

리 친구들, 반려동물 앱을 만들고 창업에 뛰어든 동

기까지. 그들 곁에 있다 보니 나도 혼자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을 벌일 수 있었다. 

교내 학보사에서 1년 반 동안 취재 기자와 편집 부국

장으로 활동할 때 다녀온 헬싱키 취재가 그 연장선

이다. 어느 날 해외 취재 선발 공고가 올라왔다. 여

행도 아닌 취재를, 외국인과 대화가 아닌 인터뷰를 

해야 한다니 나에겐 가당치 않은 일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동기들의 대범함이 전염됐는지 너도 나도 

지원하는 그들을 보며 고민 끝에 용기를 냈다. 밑져

야 본전이니까. 마음이 맞는 동기와 ‘핀란드 헬싱키

의 중고 문화와 그린 캠퍼스’를 주제로 기획안을 작

성해 제출했고 기회는 결국 나에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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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교 수업과 EBS 강의로 공부했다. 
내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기에 충분했다. 
그때의 나에게 필요했던 건 대입을 친절히 설명해줄 누군가, 
먼저 겪어본 이의 이야기,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다’는 
선례였다. 그때의 내가 궁금했고 나에게 필요했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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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에서 보낸 11일 동안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행복했다. 쾌청한 날씨와 늦은 일몰, 흔쾌히 인터뷰

에 응해주는 핀란드 사람들. 순간의 행복보다 값어

치 있는 건 새로운 마음가짐이었다. 핀란드를 다녀

오니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

기 때문이다.

도전과 새로움의 연속인 독일 생활

지금은 방문 학생 자격으로 독일에 와 있다. 방문 학

생은 대학이 협정을 맺은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가

는 교환 학생과 달리, 학교의 도움 없이 준비해 유학

을 떠난 학생을 말한다. 입학부터 거주지까지 스스

로 준비해야 한다. 이화여대 학생은 방문 학생으로 

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흔하다. 

“남들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옛날이라

면 까마득했을 일이 이제는 덤벼볼 만한 일이 됐다. 

짧았던 핀란드 취재의 아쉬움과 뿌듯함이 유학 고민

을 부추기기도 했다. 모든 게 새로웠던 유럽에서 6개

월간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겨 여기까지 왔다. 

독일에서 지내는 요즘은 여전히 크고 작은 도전과 

새로움으로 가득하다. 그룹 프로젝트로 기업 CEO

를 인터뷰해 기업가 정신을 재정립하는 세미나 수

업을 듣는데 팀원 5명의 국적은 러시아, 폴란드, 방

글라데시 등 다양하다. 영어로 소통하지만 각자의 

억양과 발음이 달라 소통이 쉽지 않고 협업 방식도 

낯설다. 팀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1인분의 몫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될 때도 있다. 그럴 때면 캐나다

의 한 마을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지내며 다큐멘

터리를 제작한 친구를 떠올린다. 그도 이런 난관에 

부딪혔겠지, 이런 감정을 느꼈겠지 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게 만드

는 힘이 있다. 발버둥치고 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

다. 그 경험이 또 다른 새로움에 뛰어들 용기를 북돋

운다.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나를 만드는 재료로 쓰일 

테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나만의 우물을 넓히는 중

이다. 

방문 학생으로 다니고 있는 독일 비아드리나대. 비아드리나대에서 들은 세미나 수업. 강의식이 아닌 
토론과 그룹 과제로 진행된다.

<이대학보>에 게재됐던 헬싱키 해외 취재 
기사. 핀란드 알토대의 그린 캠퍼스를 
취재했다.


